
동학농민혁명 113주년 기념 회를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.

동학농민혁명은‘사람 사는 세상’을 만들기 위해 민중들이 일어선 위 한 궐기

입니다.‘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하라’는 인간 평등사상과 부패척결에서 출발하

여 노비해방과 토지개혁 같은 사회변혁운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. 그리고 제국

주의세력에 죽음을 무릅쓰고 맞서 싸웠습니다. 세계 민중운동사에 유례가 없는

반봉건,반제국주의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것입니다.

이러한동학혁명의정신은 3∙1운동과 4∙19혁명, 그리고 5∙18민주화운동과 6월

항쟁으로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. 사람이 사람 접을 받고, 사람이 사람

노릇을 하는 사회, 모든 사람이 자유와 평등, 인권을 보장받고, 주권자로서 권리

를 행사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.

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이 이루고자 했던 개혁과 자주의 맥을 찾아 계승하고

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. 그때그때 시류에 따라 이해득실만을 좇아 행동하는 것

이 아니라, 역사적 안목을 가지고 공동체의 내일을 걱정하면서 책임 있게 미래를

개척해 나가야 합니다. 그랬을 때 역사의 큰 물줄기는 보다 균형 있고 평화로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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삶을 누리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.

그런 점에서 지난 2004년, 동학농민혁명 선열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

법이 제정되고, 지난해 처음으로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기념 회가 치러진 것은

늦었지만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아울러 이번 회에서 농민군과 진압군

후손들이‘화해의 장’을 마련한 것은 과거사 정리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

일이라고 생각합니다.

아무쪼록 이번 회가 동학농민혁명의 참뜻을 다시금 일깨우고 더욱 발전시키

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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